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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인의 궁합 인식

성인남녀 10명 중 4명(41%), 
‘연인 혹은 배우자와 궁합 본 적 있어’!
연인 혹은 배우자와 궁합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. 우리국민 10명 중 4명(41%)은 ‘궁합을 본 적이 있는 
것’으로 나타났고, 59%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. 
연령별로는 결혼 적령기인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경험률(49%)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연인/배우자와 궁합 본 경험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궁합에 대한 인식, 2022.06.29.(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2.05.20.~05.23)

[그림] 궁합에 대한 인식 (%)

◎ 국민의 1/3, 배우자 선택/만남 지속하는데 궁합이 영향준다고 인식!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궁합에 대한 인식, 2022.06.29.(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2.05.20.~05.23)

몇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궁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. ‘서로 좋은 점은 유지하고 나쁜 점은 미
리 조심하고 보완할 수 있어 필요하다’는 의견이 47%로 응답자 절반에 가까웠으나, 신뢰성에 대해서는 27%
만이 동의하였다. 
그렇지만, 궁합이 연인/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남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32%로 국민 3명 중 
1명 가량으로 꽤 높게 나타났다.

본 적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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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연령별 궁합본 경험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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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 좋은 점은 유지하고, 나쁜 점은 
미리 조심하고 보완할 수 있어 필요하다

연인·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
없음에도 미리 걱정하게 된다

철학이 있고, 오랜 시간 
쌓여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
하기 때문에 신뢰한다

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, 
증명하기 어려운 미신이다

연인·배우자를 선택하고, 
만남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

연인·배우자를 선택하고, 
만남을 지속하는 데 
영향을 준다

모르겠다

모르겠다


